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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및 일정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요]

-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 창조,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자는

「유라시안 이니셔티브」를 제안(‘13.10.18)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동 제안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하여 유라

시아 주요5개국과 정책세미나 실시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중국 정부관계자, 연구기관, 한국기업관계자 등이

동시에 참여하여 에너지, 자원, 농업, 국토정보 분야의 협력방안 논의

- 우리 원은 글로벌 역량강화 및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카자흐스탄 경제협

력’ 포럼을 주관하고, 국토정보세미나(NGIS 세션)을 개최하여 국내외 국토정보전

문가와 유라시안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협력아젠다를 논의함

1. 출장개요

ㅇ 회 의 명 : 유라시안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및 국토정보정책 세미나

ㅇ 출장기간 : ‘14.4.25(금) ~ ‘14.4.30(수), 4박 6일

ㅇ 출 장 국 : 카자흐스탄 알마티

ㅇ 출 장 자 : 3인 (국토연구원 김동주 부원장, 국토정보연구본부 사

공호상 본부장, 강혜경 책임연구원)

2. 출장목적

ㅇ 글로벌 역량강화 및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카자흐스탄 경

제협력’ 포럼 주최 및 사전협의회 개최

  - 세미나관련 유관기관 사전준비회의(4.26)

  - 세미나개최 준비 및 카자흐스탄 국토정보인력양성 협력방안 논의(4.27)

  -「한-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4.28)

  -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경험과 글로벌 협력아젠다 발굴세미나(4.28)



- 2 -

3. 출장일정

ㅇ 4.25(금)~4.26(일) : 인천→카자흐스탄 이동, 회의준비 및 사전미팅

ㅇ 4.28(월) :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진행 및 발표, 국토정보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정보인력양성 MOU 체결

ㅇ 4.29(화)~4.30(수) : 4개국 ROD 체결 및 카자흐스탄→인천 이동

<행사 주요사진>

개막 회의장

대통령 축하영상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 축하연설

발표자 한-카자흐스탄 양해각서 체결

왼쪽부터 카작 유라시안 국립대학, 한국 국토연구
원 김동주 부원장,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장, 카작 국가정보기술공사, 카작 농업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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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 정 계 획

26〜27

일
포럼 준비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28일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포럼 : 공통세션

09:30~10:10(’40)
(5분씩 발표)

개회식

- 개회사: Prof. Sultanov, Bulat K., KazISS 소장
         안세영, NRCS 이사장

-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상영

- 환영사: Mr.Kim, Roman, Member of the Mazhilis of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 축  사: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대사         

          Mr.Mussalimov, Igor, Head of the Represent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Almaty 

10:10~11:10(’60)

Keynote Session
(15분씩 발표)
(단상 좌석 4개)

좌장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한-카자흐스탄 간 유라시아 협력구상과 비전

- 한국 wisemen 기조발표
 ･ 한-카자흐스탄 간 역사적 측면에서 협력 비전: 윤명철, 동국대 교수
 ･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임성준,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 카자흐스탄 wisemen 기조발표
 ･ 현대 국제관계에서의 한-카자흐스탄 간 전략적 파트너십: Prof.Kim, German, 

Director,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Kazakh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 & Wrap-up

11:10~11:20 Coffee Break

11:20~13:00(’100)

Economy-
Investment Session
(10분씩 발표) 
(단상 좌석 7개)

좌장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한-카자흐스탄 간 부문별 유라시아 협력구상 실현 방안

- 한-카자흐스탄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 
 ･ Mr.신석우,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지역 경제공동체 협력 구상
 ･ Dr.Dodonov, Vyacheslav, Chief Research Fellow, KazISS
- 한국의 국토정보인프라 구축경험과 글로벌 협력 방안 및 사례: Dr. 

강혜경 책임연구원, KRIHS

- 카자흐스탄의 국토정보 인프라 전략: Mr. Kuat Sagadiyev, NITEC

- 한국의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와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NQF) 구축 및 활용사례: Dr.조정윤, KRIVET

- 카자흐스탄의 NCS와 NQF 도입 현황과 과제: Ms.Muitunova, Deputy 
Director, MoES

- 한-카자흐스탄 투자협력

 ･ IT부문에서 한-카자흐스탄 협력: Mr.강호섭, LG전자 현지법인장
 ･ 카자흐스탄의 미래 국토정보 인프라 시장: Mr.Valeriy Svetlakov, 

Kazakhstan Agency of GIS&RS 
 ･ 카자흐스탄 혁신개발과 한국과의 협력: Mr.Shalabayev, Timur, Director,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D 

Discussion & Wrap-up

13:00~13:10(’10)
폐회 및 사진촬영

오찬장으로 이동

13:10~14:30(’80)

MOU/LOA체결식 

오찬

MOU/LOA 체결식

- KRIHS, KRIVET, 기업

오찬: 참석자 전원

□ 전체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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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 정 계 획

- 건배사: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14:30~16:00(’90)

Round Table
(wisemen 참석)
(Astana 1, 2 Room)

한-카자흐스탄 간 유라시아 협력구상 실현위한 wisemen 역할

- 한-카자흐스탄 간 부문별 협력: KEEI 원장, KRIHS 부원장, KRIVET 원장
- 카자흐스탄 측 인사
-- 유라시아 협력 비전 실현을 위한 제언

15:00~18:00(’180)

국토정보정책세미나
(NGIS) 부문별세션
(Astana 3 Room)

참석자 소개 Call for Role

발표1
카자흐스탄 공간정보 사례1 (20분)
Aimenov Amirkhan (NKGF RSE National Cartographic 

and Geodetic Fund/Director)

발표2 카자흐스탄 공간정보 사례2 (20분)
Cadastral and Land Administration

Q&A

발표3 한국 공간정보사례 1 (20〜30분)
연속수치지형도 및 VWorld (국토지리정보원)

발표4 한국 공간정보시장동향 2 (20분)
정도UIT

한-카자흐스탄 협력방안 토론

토론

Discussion on collaboration ways for sharing geospatial 
knowledge in future (advice, proposal, etc)

Panels• Kuat Sagadiyev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Kazakhstan)• Aimenov Amirkhan (NKGF RSE, 
  Director, Kazakhstan)• Djazbayev Arman (NKGF RSE, Deputy 
  Director, Kazakhstan)• Valeriy Svetlaov발레리 스비엣라보  
  (Kazakhstan Agency of GIS&RS)• Land Administration Committee(미정) • Savin Vyacheslav (Kyrgyz State Service 
  of geodesy and cartography, Kyrgyzstan)• Bobomurod Makhsudov (Head of IT/GIS department, 

State Design Research Institute of Engineering 
surveys in construction, geo-informatics and Urban 
Cadaster, Uzbekistan) • Sakong Hosang (KRIHS, Director, Korea)• HaeKyong Kang (KRIHS, Korea)• 유원일 (국토지리정보원, Korea)• GIS Company (정도UIT, 중앙항업, 새한, Korea)

세미나 정리 및 폐회

만찬(Dinner)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포럼 부문별 세션: 국토정보정책세미나(N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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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내용 및 주요성과

1. 수행사항

ㅇ 「한-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세미나 개최준비(4.26)

- 행사준비사항 점검 및 보완 

- 우리원이 초청한 해외전문가 사전미팅(행사 시나리오 등 설명)

ㅇ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구축협력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4.27)

-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구축협력을 위한 4개국(한국, 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간 ROD 체결제안 및 초안 작성

ㅇ 「한-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세미나 개최(4.28)

- 행사총괄 및 진행(김동주 부원장, 사공호상 본부장, 강혜경 책임)

- 경제협력세션에서 ‘한국 국토정보정책 발전과정’ 발표(강혜경 책임)

- 와이즈맨 회담(김동주 부원장)

「한-카자흐스탄 경제포럼」 개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한-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사회

(국토정보연구본부 사공호상 본부장)

「한-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와이즈맨

(국토연구원 김동주 부원장)

주제발표: 한국 국토정보정책 발전과정

(국토정보연구본부 강혜경 책임)



- 6 -

※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주요 행사내용

► 주제 :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 일시/장소 : 2015.4.28., 카자흐스탄 알마티(인터콘티넨탈 호텔)

- 주관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카자흐스탄국가정보기술공사 등

- 참가자 :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관계자 약200명 참석

- (개회사)이사에프 카즈벡(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개회축사)박근혜 대통령(영상메세지), 안세영(경제·인문사회 연구원이사장)

- (환영사)김로만(카자흐스탄 하원의원), 김영주(前 산업자원부 장관)

- (축사)백주현(주 카자흐 한국대사), 무사리모프 이고르(카자흐 외무부 대변인)

► Keynote Session(주제 : 한-카자흐스탄 간 유라시아 협력구상과 비전)

- (좌장)양수길(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게르만(카자흐 국가전략연구소)

- 한-카자흐스탄 간 역사적 측면에서의 협력비전 발표 : 윤명철(동국대교수)

-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임성준(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Economy-Investment Session(주제 : 한-카자흐스탄 간 부문별 협력실현방안)

- (에너지부문) 한-카자흐간 에너지 협력현황 및 전망(한국 석유공사), 카자흐

스탄의 유라시아지역 경제공동체 협력구상(KazISS, 카자흐)

- (국토정보부문) 한국의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경험과 글로벌협력(국토연구원

강혜경 책임),카자흐스탄의 국토정보 인프라 전략(NITEC, 카자흐)

- (국가경쟁력부문) 한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 정책추진방향(한

국직업능력개발원), 카자흐스탄 NCS와 NQF 도입현황과 과제(MoES, 카자흐)

► 부문별 세션: 와이즈맨 미팅, 국토정보정책세미나(NGIS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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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Eurasian SDI) 구축」협력의 의의

유라시안 국토정보를 하나의 연결된 플랫폼으로 구축하고(‘하나의 대륙’)

단일플랫폼 구축과정에서 유라시안 국가들이 상호협력하며(‘평화의 대륙’)

하나의 국토정보인프라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창조의 대륙’)하

여,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자 함

ㅇ 「한-카자흐스탄 국토정보 정책세미나」 개최(4.28)

- 세미나 개최를 통한 국토정보분야 지식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국토정보분야의 4개국 협력방안 패널 토론 : 「유라시아 국토정보

인프라구축(Eurasian SDI) 및 인력양성 협력방안 등 논의

- 4개국(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ROD 체결

NGIS세션 회의장 (카자흐스탄 알마티) NGIS세션 참가자 (4개국 9개 기관: 
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한국 ‘연속수치지형도 구축사례’ 발표
(국토지리정보원 유원일 주무관) NGIS세션 회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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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자흐스탄 국토정보 정책 세미나 요약

► 주제 : 한-카자흐스탄 국토정보 정책 세미나

- 참석자 :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유라시아3개국 9개 기관 15명

- (발표1) 카자흐스탄 국토정보 현황(카자흐 국토지리정보원 발표)

- (발표2) 카자흐스탄 국토정보 현황2(카자흐 국가국토정보공사 발표)

- (발표3) 국토지리정보원 소개 및 연속수치지형도 기술발표(국토지리정보원)

- (발표4) 한국 국토정보서비스 V-World 사례소개(국토지리정보원)

- (발표5) 대한민국 국토정보산업 동향소개(한국, 정도UIT)

► 토론 : 한-카자흐스탄 국토정보 분야 협력방안 토론

- (전문인력)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정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

관설립 논의

- (유라시안 국토정보인프라) 유라시아지역 단일 국토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협력방안 논의

- (국토정보구축) 유라시아 국가간 표준기반의 국토정보 구축 필요성 논의

- (국가경쟁력부문) 유라시아 3개국 연속수치지형도 제작 방안 논의

- 참석자

· 사공호상, 강혜경(국토연구원), 류원일(국토지리정보원)

· Kuat Sagadiyev(쿠왓 사가디예브),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카자흐스탄

· Aimenov Amirkhan(아이메노브 아미르크한), NKGF RSE 국장, 카자흐스탄

· Djazbayev Arman(드작바예브 아르만), NKGF RSE 부국장, 카자흐스탄

· Valeriy Svetlaov(발레리 스비엣라보), Kazakhstan Agency of GIS&RS

· Savin Vyacheslav(사빈뱌체슬라프), Kyrgyz State Service of geodesy and cartography, 키르기스스탄

· Bobomurod Makhsudov(바비무로드 막슈도브), Head of IT/GIS department, State Design

Research Institute of Engineering surveys in construction, geo-informatics and Urban

Cadaster, 우즈베키스탄

- 주요 성과 및 의의

· 유라시아지역 국토자원정보를 단일플랫폼으로 개발하는「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Eura

-sian SDI) 구축」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유라시아지역 국토정보 인력양성 및 Eurasian SDI구축을 위하여 한국의 협력지원을 요

청하는 ROD(Record of Discussion)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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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원의 주요성과

ㅇ 카자흐스탄 국토정보인력양성을 위한 4자간 MOU체결

- 카자흐스탄 국토정보인력양성을 위하여 한국 국토연구원과 카자흐스

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아국립대학, 농업과학기술대학이 협력양

해각서를 체결

※ 카자흐스탄 농업과학기술대학의 비용부담으로 국토연구원 전문가 초청특강 및

교수초빙을 제의함(2014.5)

국토정보인력양성 MOU 체결문서(러시아문)

국토정보인력양성 MOU 체결문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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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토정보인프라전문기관의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구축(Eurasian SDI)」 지원협력 요청문(ROD - 러시아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토정보인프라전문기관의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구축(Eurasian SDI)」 지원협력 요청문(ROD - 영문)

ㅇ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구축(Eurasian SDI) 및 인력양성」 협력 

협력을 위한 ROD 작성

-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구축(Eurasian SDI)」을 위한 상호협력과 한

국의 인력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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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계획

1. 우리 원의 행사주관 의의

ㅇ 우리원은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유라시아를 ‘하나․창

조․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

(‘13.10.18)을 실현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ㅇ 특히, 유라시아 지식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부문 국제공

동연구 아젠다(“유라시안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를 

발굴하고 이에 협력할 것을 문서화(MOU, ROD)함

- 이를 통해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본 

정책세미나의 컨텐츠를 확보함

ㅇ 유라시아지역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인적 네

트워크를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공간정보 사회에 우리 원의 가시성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2. 국토정보관련 시사점

ㅇ 카자흐스탄의 현지 정부, 기관 분위기는 한국에 우호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및 기술에 관심이 많음

ㅇ 광대한 영토의 관리 및 물류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제작 및 GIS시

스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

ㅇ 한국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전문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희망함

ㅇ 카자흐 진출 한국기업 및 교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도보급이 필요

* 카자흐스탄 도로공사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였으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공사

지역내 부재로 타지역 수급을 실시하였으나, 지도부재로 이동경로 및 자재

확보 지역조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발생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현장조사)

ㅇ 현지조사 결과, 지형지물이 복잡하지 않아 국내업체 진출시 지형도 

제작에 어려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어 활용에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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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ㅇ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국토정보기관들과의 

ROD 실행을 위한 업무협조 강화

ㅇ 한-카자흐스탄 국토정보인력양성 협력지원 MOU이행을 위하여 

실행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

첨부 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행사내용 요약

     2. 포럼 행사결과 요약

     3. 국토정보 정책세미나 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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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행사내용

 개회축사

 ㅇ 이사에프 카즈벡(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에 있어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

  - 양국간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치·경제적 중요 파트너로 인식

  -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이 있으며, 향후 

박근혜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한

국기업이 진출하기를 희망함

 ㅇ 박근혜(대한민국 대통령, 인사동영상)

  - 유라시아는 지난 시대의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실크로드를 열어야 할 시기

  -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평화와 번영의 유라시아 대륙이 되기를 

희망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현이 필요함

  - 주요국가의 지식인들이 모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의 공유가 필요

  - 이번 정책 토론회가 유라시아 국가를 하나로 묶는 지식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함

 ㅇ 안세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농업, 인프라 개발 분야에 있어 긴

밀한 협력관계, 한국은 민·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위

하여 지속적인 관계증진이 필요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에 대하여 양국 지식

인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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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ㅇ 김로만(카자흐스탄 하원위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성공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

  -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하여 새로운 협력관계가 필요함

  -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투자국이며,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들은 양국관계 증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였음, 향후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함

 ㅇ 김영주(전 산업자원부 장관)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을 성공의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은 유라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양국간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음

  - 양국간 발전적인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적교류가 필요하며, 

유라시아 이시녀티브 지식네트워크는 양국 발전을 위한 협력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축사 

 ㅇ 백주현(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

  - 유라시아 국가간 경제협력 및 아시아, 유럽간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 계획 모델은 한국의 전략과 매우 유사

  - 이에 따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 카자흐 대통령이 국가

발전 모델로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우호적 상황에서

  - 한국은 카자흐의 겸손한 조력자가 되어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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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사리모프 이고르(카자흐스탄 외무부 대변인)

  - 최근 몇 년간 양국관계가 발전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이 많은 분

야에서 진행중임

  - 현재 양국간 원유개발, 카스피해개발 등 여러 경제 프로젝트가 

있으며 향후 타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기대함

  - 한국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진출을 희망함

 정책세미나 주요발표 내용

 ㅇ 양수길(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유라시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하며, 

지식인들이 모여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젠다가 발굴되기를 희망

 ㅇ 윤명철(동국대학교 교수)

  -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인종적으로 유

사성이 많은 형제의 나라임

  - 세계인구의 60%,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는 미래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함

  - 철도·도로의 물류망을 확충하여 카자흐스탄의 자생적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보건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ㅇ 임성준(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시대의 비전과 도전이 필요

  -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중심지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지임

  -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관계강화를 통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대륙 경제권과 

남방 해양 경제권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16 -

 ㅇ 김게르만(카자흐스탄 국가전력연구소 선임연구원)

  - 오늘날 국제관계 시스템에서의 한·카자흐간 전략적 협력 필요

  - 전략적 협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고위급 정치대화 확대, 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 관계 강화, 전략적 파트너와의 정치·경제, 

문화·예술 분야의 상시협력채널 구축,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관계부처 산하의 한·카자흐스탄 공동위원회 설치가 필요

 경제·투자 부분 주제 발표

 ㅇ 발표1 : 한-카자흐스탄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한국석유공사)

  - 2005년 첫 진출, 2013년말 기준 영업이익률 33% 달성

  - 카자흐스탄 진입 장벽으로는 현지 금융환경(환율) 불안정, 노동시

장의 경직성, 불안정한 석유관련 법제, 세제가 있음

 ㅇ 발표2 :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KazISS)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국가 중 카자흐스탄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편

  - 카자흐스탄의 해외수출은 대부분 에너지, 자원에 국한(90% 이상)

  -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세 동맹국간의 투자도 높아지고 

있어, 연간 GDP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발표3 : 한국 국가지리정보의 발전(국토연구원)

  - 한국의 NGIS는 1995년 시작되었으며, 2013년 제5차 GIS계획을 발표

  - 한국은 KLIS, KOPSS, V-worl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토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ㅇ 발표4 : 카자흐스탄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AIC/NITEC)

  - GIS는 80%이상이 국가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음

  - 국가 GIS는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에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나,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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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의 실정에 비추어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 방안도 고려중

  - 카자흐스탄은 2013년 GIS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GIS로드맵에 따라 2015년에 인프라 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ㅇ 발표5 : 한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국가역량체계(NQF) 정책

추진 방향과 현황(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은 노동시장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4개 영역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중에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역량체계에 기대대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국가간 인력이동의 

촉진에 있으며, 한-카자흐간 인력교류를 위한 체계적 협의가 필요

 ㅇ 발표6 : 카자흐스탄 NCS와 NQF 도입현황과 과제(MoES)

  - 카자흐스탄의 국가역량체계 도입을 위하여 한국의 직업 자격제도

를 연구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은 8 등급 기술을 나누어 관리

  -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동으로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 및 인적문제 해

결을 진행하기를 기대함

 ㅇ 발표7 : LG 전자 카자흐스탄 법인 현황(LG전자)

  - 1988년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1,000여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4월 기준, LCD TV, 미디어, 모니터, 세탁기, RAC부문의 

시장점유율 1위

  - 카자흐스탄의 신기술 선도 기업으로 지속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수출로 확대를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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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표8 : 카자흐스탄의 미래 국토정보 인프라 시장(카자흐스탄 GIS민간기업)

  - 카자흐스탄은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로 도시에 인구집중

  - 카자흐스탄의 GIS는 2005년부터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모든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 중

  - 카자흐스탄 국토정보 인프라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Registor(Object), 

Monitoring(Process), Control(Conditions)의 자동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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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2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행사결과 요약

 포럼 행사결과

 ㅇ 참석자: 약 200명

  - wisemen: 한국측 11명(안세영 이사장, 김영주 전 산업자원장관, 임성준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장,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백주현 대사, 윤명철 교수, 3개 국책연구기관장), 

카자흐스탄측 16명(김 로만 하원의원, 무살리모프 외교부 대표, 이샤

에프 KazISS 부소장, 프림베토프 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사무차장 및 

대통령 경제고문 등)  

  - 한국-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국토정보인프라, 직업훈련개발 분야의 연

구기관, 대학교, 기업 전문가

  - 카자흐스탄 소재 한국측: 한국대사관, KOTRA, 기업

  - 카자흐스탄 정부: 외교부, 교육과학부, 산업신기술부, 외국인투자청 등

 ㅇ 언론보도 

  - 한국측 조선일보에서 포럼 발표내용 취재

  - 카자흐스탄측 국영방송에서 이사장님과 백주현 대사 인터뷰

   . 이사장님 인터뷰 내용: 행사 개최 취지

   . 백주현 대사: 한-카자흐스탄 협력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발간하는 고려일보에서 포럼 취재

 ㅇ 행사 결과

  - 의미: 그동안 한-카자흐스탄 양자간 협력 개념이 유라시아 공동체 구

축으로 한층 발전한 지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또한 양국의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중앙아시아지역과 동북아지역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게 되었음. 

 - 성과: 한국 KRIHS와 카자흐스탄 NITEC간에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협력 

MOU, 한국 KRIVET과 카자흐스탄 RSMC간에 직업교육훈련 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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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 공동연구 추진: 에너지, 국토정보인프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유라

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NRCS의 재정적 지원과 양

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행사와 같은 정책토

론회를 계속해서 갖기로 함. 

 - Wisemen Meeting에서는 

   ․유라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인식, 인적교류, 지식공유 등 3

가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양국간 협력을 에너지분야에서 비에너지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

며, 또한 인적교류, 국토정보인프라, 녹색성장, 외국인투자제도 등 

software 측면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도록 함. 역사, 문화, 등 인

문학 분야에서 협력은 경제/투자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외교분야에

서 카자흐스탄이 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직후 국민들의 지지와 대통령의 

결단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핵포기 선언은 미국과 북한에게 좋은 사

례로 될 수 있을 것임.  

   ․한-카자흐스탄 협력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협력 개념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지

식인,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국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등 포괄적 분야에서 상설화된 한-카자흐스탄 정책 포럼

(dialogue)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마무리를 하면서, 김로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실무단위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앞서 말한 

포괄적 형태의 양국간 협의틀이 만들어졌으면 함. 끝으로 안세영 이사

장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시간, 재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wismen의 역할이 중요

함. 여기서 논의되었던 것은 양국 정부에 보고될 것이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기관들간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NRCS 차

원에서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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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ssion별 주요 발표내용 요약

 ㅇ 개회식
  - 카자흐스탄 주최기관인 KazISS의 개회사 후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지식네트워 구축사업을 축하하고, 지식 협력의 중요성을 말

씀하신 영상 메세지가 상영됨.

  - 안세영 이사장님께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에너지, 국토정보인프

라, 인적교류, 그리고 역사 및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

출 가능성을 강조하셨음. 지난 2013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유라시아 

공동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에

너지, 국토정보인프라, 인적교류 분에서 한-카자흐스탄 싱크탱크 기관

간에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임.  

  -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이며 고려인협회장인 Mr.김로만 의원,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백주현 대사, 그리고 Mr.Mussalimov 외교부 대표 등이 

환영사 및 축사를 함.

 ㅇ Keynote Speech Session 
  -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셨고, 윤명철 교수, 

임성준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Dr.Kim German이 기조발표를 했음. 

  - 여기서는 역사, 문화 측면에서 유라시아지역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

었고(윤명철 교수),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역할의 중요성을 공유하였고(임성준 수

석),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

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음(김 게르만 박사).

  -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장은 wrap-up에서 이번 session에서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써 발전할 수 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

로 연구/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Economy-Investment Session
  -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좌장을 맡으셨고, 경제/에너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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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신석우 석유공사 소장, Dodonov 박사(KazISS), 국토정보인프라 

분야에서 강혜경 박사(KRIHS), Mr. Sagadiyev(NITEC), 직업교육훈련분

야에서 조정윤 박사(KRIVET), Mr.Muitunova(교육과학부), 그리고 투자

분야에서 LG전자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카자흐스탄 투자청, GIS&RS에

서 발표함. 

  - 안충영 옴부즈만은 wrap-up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산업구조 다각화 

전략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양국간 투자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부와 기업차원의 노력을 강조함.   

   

 ㅇ Wisemen Round Table 

  -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의 사회로 wisemen 11명, 카자흐스탄측 wisemen 

16명이 참석하여 유라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

짐.  

  - 한-카자흐스탄, 한-중앙아시아 협력이 이번 유라시아 지식네트웍 구축 

사업을 통해서 유라시아지역 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유라시아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공유하였고, 이를 좀 더 연구하여 유라시아 지역통합으로 발

전하는데 토대를 형성하도록 함. 

  -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신뢰

를 쌓고,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함.   

  - NRCS 차원에서 유라시아지역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함. 양 연구기관이 공동 결과를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 

  - 카자흐스탄이 생각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개념에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역사, 

문화, 사회, 외교,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유라시아 공동체를 실현시키

는 공동연구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 

 ㅇ 양국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카자흐스탄 직업능력개발 협력을 위하여 2개 기관*이 공동협력하는 

MOU를 체결함

     * 2개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카자흐스탄 (R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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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국토정보인프라 인력양성을 위하여 4개 기관*이 공동 협

력하는 MOU를 체결하고, 향후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 인력양성 거

점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 4개 기관: 한국(국토연구원), 카자흐스탄(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

안 국립대학, 농업기술대학) 

  - 양국 기업간 MOU 체결로, 한국 국토정보기술을 카자흐스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양국 국토정보 시장 및 정책동향을 공

유함



- 24 -

첨 부 3 국토정보 정책세미나(NGIS세션) 회의록

 발표후 토론내용 정리

 ㅇ Savin Vyacheslav(사빈 뱌체슬라프, 키르기스스탄)

  - 한국의 GIS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카자흐스탄

은 한국과 같은 GIS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키르기스스탄의 상황도 동일함

 ㅇ Bobomurod Makhsudov(바비무로드 막슈도브,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NGIS를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 국가센터가 

도입될 예정임

  - GIS분야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며, 여러 주변국도 

같은 문제일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인력 교육분야의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데, 훈련체계를 

설계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 GIS구축도 중요하지만 GIS운영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음

 ㅇ Kuat Sagadiyev(쿠왓 사가디예브, 카자흐스탄)

  - GIS 시스템은 방대하므로 소수의 인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

으므로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함

  - 이번 국토정보 정책세미나가 좋은 시작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앞

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계속되었으면 함

 ㅇ 사공호상(국토연구원)

  - 앞선 포럼에서 논의된바 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은 지속되어

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 매년 이러한 세미나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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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공통의 

관심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 예를 들어, GIS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아젠다를 발굴하였으면 함

  -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 NGIS시작 당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GIS를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음

  - GIS는 전문적인 분야이나, 국가행정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들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금일 대한민국의 국토연구원과 카자흐스탄 정부, 

2개의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음

 ㅇ Kuat Sagadiyev(쿠왓 사가디예브,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지금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이 시급한 

실정으로 교육관련 협의가 늦어지지 않기를 희망함

 ㅇ Aimenov Amirkhan(아이메노브 아미르칸, 카자흐스탄)

  - 인력양성을 위해서 각국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우선 어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ㅇ 사공호상(국토연구원)

  - 인력양성은 정책계획 분야와 엔지니어링 분야로 나뉘어짐

  - 기관의 특성에 맞춘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한국의 국토지리정보원과 

카자흐스탄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이 유사하니 기관간 업무를 

교류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ㅇ Aimenov Amirkhan(아이메노브 아미르칸, 카자흐스탄)

  - 교육센터의 교육내용이 세부적이었으면 좋겠음, 현재의 측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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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작기술은 광범위하여 과거의 측량과 같이 한번에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사공호상(국토연구원)

  -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순 없지만, 교육·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정부와 민간간 결론이 나온다면 한

국과의 구체적 협의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류원일(국토지리정보원)

  - 이론과 실습이 있듯이, 교육과 동시에 지도제작사업이 이루어진

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술, 지식 전달이 가능함

  - 한국은 국가정책적으로 국토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음

  - 한국의 측량, 지도제작, GIS기술은 뛰어나며 여러 해외사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유라시아 국가의 지도제작 사업에 진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자국의 외교부, 대사관, 한국의 

KOTRA, KOICA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람

  - 한국의 국토정보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의 지원을 바람

 ㅇ Valeriy Svetlaov(발레리 스비엣라보, 카자흐스탄)

  - 각국의 정보교환을 위한 오늘의 이 자리가 유익하였음

  - NGIS는 카자흐스탄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부분이므로 젊은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일자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오늘 체결된 MOU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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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Savin Vyacheslav(사빈 뱌체슬라프, 키르기스스탄)

  - 교육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센터가 

설립되면 인근 국가도 참여하였으면 좋겠음

  - 유라시아 인접국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및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Bobomurod Makhsudov(바비무로드 막슈도브, 우즈베키스탄)

  - 향후 의제로 유라시안 국토정보인프라구축(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센터와 같은 공동교육기관의 구축을 건의함

 ㅇ Aimenov Amirkhan(아이메노브 아미르칸, 카자흐스탄)

  - 한국의 연속수치지형도 발표사례와 같이 유라시아 국가가 연결된 

유라시안 연속수치지형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음

  - 한국에서 Seamless 기술을 발표하였는데, 카자흐스탄, 키리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국토정보 표준과 기술은 똑같음

  - 유라시안 연속수치지형도가 구축되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ㅇ 사공호상(국토연구원)

  - 참석자 분들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유라시안 교육센터 건립, 

유라시안 연속수치지도 구축이 시작된다면 한국의 다양한 경험

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와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국에 

돌아가시어 방안을 강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의견교환 하시기를 희망함

  - 그리고 오늘 논의한 결과는 ROD(Record of Discussion)로 남기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